
가당음료세란 무엇인가?

2018년 1월 1일부터 시애틀에서 판매되는 설탕이 든 단 

음료에 세금이 부과됩니다. 가당음료세는 소비자들에게 직접 

부과되는 판매세는 아닙니다. 대신 판매자가 시애틀시 내에 

유통하는 가당 음료에 부과된 세금을 내게 됩니다. 세율은 

온스당 1.75센트입니다.

소비자들은 가당 음료의 가격 인상을 볼 수도 보지 못 할 수도 

있습니다. 납세자인 판매자는 이 세금을 유통업체에 떠넘길지 

말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. 마찬가지로 유통업자도 

이 세금을 소비자에게 넘길 수도 넘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

과세 대상 음료

일반 탄산음료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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왜 시애틀시는 가당음료세를 통과

시켰는가?
연구 결과에 따르면 설탕이 든 음료가 2형 당뇨병, 심장병, 

뇌졸중, 체중증가, 충치를 유발한다고 합니다. 설탕이  

든 음료에 세금을 부과하면 이러한 가당 음료의 판매와 

소비가 줄어들 것입니다. 또한, 가당 음료 판매로 인한 세수가 

증가할 것입니다. 이 세입으로 건강한 음식에 대한 접근성을 

높이고 백인사회가 아닌 곳에서 직면하는 교육격차를 줄이는  

데 사용하고자 합니다. 

다이어트용 음료, 병에 담긴 물, 100% 주스, 각종 우유(대두, 

쌀, 아몬드, 코코넛 우유 포함), 의료용 음료, 유아 및 아기용 

유동식, 주류 등의 음료는 가당 음료세 대상에 포함되지 

않습니다.



이렇게 거둔 세금으로 각종 영양 및 음식을 적당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. 

또한, 조기교육 및 교육 프로그램도 지원 예정입니다. 시 당국은 이 세금정책으로 2018년 한 

해에 미화 1,480만 달러를 거둘 것으로 예상합니다. 이 세입은 다음과 같이 할당할 예정입니다. 

더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 참조하세요.
http://www.seattle.gov/sweetened-beverage-tax

구분 2018
투자

건강한 음식
건강한 식품을 적절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

확대하고, 식량 안전보장 격차를 줄이며, 건강한 영양 선택을 

증진한다.

380만 달러

조기교육
0~5세 아동 인구와 이들의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

확대하고, 사회적, 개발적, 교육적 준비 상태와 학습 격차를 

감소시킨다.

325만 달러

교육
시애틀 대학 내 13th Year (13학년) 프로그램 등과 같은 대학 

입학, 여름방학 학습, 흑인 아이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

등으로 고등학생을 지원한다.

257만 달러

지역사회 고문 이사회의 권고용 할당
지역사회 고문 이사회는 시장과 시 의회에 해당 금액 사용처를 

추천할 수 있다.
277만 달러

평가
이 금액으로 음료세가 경제와 건강 행태에 끼치는 효과를 

평가하는 연구를 지원한다.
52만 달러

행정 및 기타 비용
이 금액은 음료세를 시행하는 비용과 이 세금 정책이 불리하게 

작용하는 노동자들의 직업 훈련에 사용된다. 또한 지역사회 

고문 이사회를 지원하는 사무직원 비용도 여기에 포함된다. 

이 금액은 세금 징수 시스템 수립에 필요한 일회성 비용  

120만 달러를 포함한다.

191만 달러

가당음료세로 생긴 세수를 
어떻게 사용할 것인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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